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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다시 또 봄이 왔습니다.

탑골 공원에 한번 가 보셨는지요? 

지난 겨울동안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맺히고 곧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인 우리 어르신들은 나목처럼 여전히 겨울 안에 있습니다.

수년째 국가 중 압도적으로 노인빈곤율 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의 OECD 1

모습이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우울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 2025

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년 년이 지나면 20% . 10 , 20

종로통을 넘어 서울 사대문 안 전체가 가난한 노인의 거리가 될 지도 모릅니다.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 

노인빈곤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심포지엄은 국제비교" " 

를 통해 노후보장을 위한 적절한 연금 급여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칙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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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출합니다.

노후에도 자존감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지국가로 갈 것 인지 온통 빈곤, 

으로 암울한 노후를 이어갈 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꺼이 발제를 맡아주신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의 하게메이

어 교수님과 의 누노 메이라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토론자님들 좌장을 맡아 주신 ILO , 

김연명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하신 30

국회의원님과 단체들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또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사무. 

국 성원들 고맙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년 봄은 희망으로 불려 지기를 기대 해 봅니다2018 .

감사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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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최경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반갑습니다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최경진입니다. . 

오늘 국민연금 제도시행 년과 국민연금노동조합 창립 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노30 30 <

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 국제 심포지엄에 오신 모든 분들께 >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 국제심포지엄을 함께 준비해주시고 국민의 노후 빈곤해소와 소득보장을 , ,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계신 권미혁 남인순 윤소하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 , , 

니다 또한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연금행동과 양대노총. , 사회

공공연구원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 

오늘 국제심포지엄 좌장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김연명 교수님을 비롯해 먼 길 와주신 , 

하게메이어 교수님 비록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꺼이 발제를 맡아(Hagemejer) , 

주신 의 쿠차 선임연구원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 ILO (Cunha) , 

참여해주신 권문일 교수님 한국노총 정광호 사무처장님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님 참여연대 남찬섭 교수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님 류근혁 보건복지, , , 

부 연금정책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기 함께 노력하면서 국민연금노조 , 

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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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주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기금 30 , . “

고갈 후세대 부담 보험료 폭탄 등 악의적이고 왜곡적인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 “ ”, “ ” 

고 아직까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불안과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국민연금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돈연금 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한다. “ ”

면 결국 재정적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 . 

개혁을 추진한다면 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차 재정계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편협한 재정안정화 프레4 . 

임에서 갇힌 축소 지향에서 벗어나 급여 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전, 

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서 . 

벗어나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 

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든든한 노, 

후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대안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연금제도와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함께하면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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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 

당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 을 주제로 국민연금제도 시행 국‘ ’ < , 

민연금노조 창립 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심포지엄을 30 > . 

함께 주최해 주신 권미혁 윤소하 의원님 저출산극복연구포럼의 양승조 의원님 공, , , 

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님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 민주노총 김명, , 

환 위원장님 사회공공연구원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에도 진심으로 감, , ‘ ’ 

사드립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된 지 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30 , 4

이 이뤄지는 해입니다 지난 년 동안 국민연금 제도가 많이 성숙했습니다 완전노. 30 . 

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년 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만 , 2017 11 465

명 이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명입니다 또한 기금 적립금은 조원으로 , 2,180 . 615.3

국민연금이 세계 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고갈론 등으3 . 

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국민연금 . 

재정계산을 할 때마다 연기금이 고갈이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입니

다 제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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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개혁 과제 에 대하여 심포지엄이 열린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 ’

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에서 인구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과제에 대한 . ‘

제언 국민연금의 급여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어떻게 가능한가 를 발표하기 위: , ’

해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교에서 하게메이어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 중 화상연결을 통해 는 사회보장분과 쿠챠 선임연구원이 ILO

의 연금개혁의 원칙과 입장 한국 연금개혁 과제에 대한 제언 을 이야기 하고‘ILO , ’ , 

권문일 교수님 유재길 부위원장님 정광호 사무처장님 남찬섭 위원장님 정해식 센, , , , 

터장님 장재혁 국장님이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 .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급여비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 

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어떻게 적정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국민. , 

이 신뢰하는 연금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두가 신뢰하고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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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

오늘 국민연금제도 시행 국민연금노조 창립 주년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 , 30 -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 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제심포지엄 발제를 위해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에서 와 주신 교수님과 Hagemejer 

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선임연구원님을 비롯하여 토Nuno Meira Simoes da Cunha 

론자로 참석해 주신 국내 전문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년이 되는 해이며 제 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진행30 , 4

되는 해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은 지출의 축소를 통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습니다 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에서 로 줄였으. 1998 70% 60%

며 년에는 년까지 소득대체율을 까지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2007 2028 40% .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 지. 

속가능성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에 .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지 노인의 빈곤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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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 없는 재정 정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급여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 

은 대치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 

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사업자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합니다, , . 

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 

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후납부 대상자에 반환일시금 반납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본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에 ,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로 유지하여 국민연금 용돈. 45% ‘ =

연금 이 아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차 재정추계 발표 이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본 법안을 통. 4

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신뢰받고 든든한 노후자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권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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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입니다? .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년이 되었습니다30 . 

년 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1988 10 443 1995

년 농어민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1999

성장하였습니다 년 현재 가입자는 천 백만 명에 이르고 국민연금기금은 . 2018 , 2 1 , 620

조에 달합니다.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은 한 사회의 복지를 가름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제. 

도는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실제 노후 생활에 대한 적절한 보장제30

도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통계청이 년 월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에 따르면 년 기준 세 2017 12 ' 2017' 2013 66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입니다 국가 중 최상위이고49.6% . OECD ,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의 배나 됩니다12.6% 4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 보

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 65 2016

년 기준 전체 노인의 에 불과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모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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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함해도 년 기준 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에 불2015 65 41.1%

과합니다 명 중 명만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4 .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가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잠재적 사각지, 45% ‘

대 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 . 

자와 장기체납자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등입니다 사각지, . 

대 해소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상황을 개선하지 못 한다면 미래. 

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거나 연금수급 최소. ,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세에 도달한 노인의 빈곤 해소 대책이 필요합니다60 .

특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의 원칙은 지속가능성. , 

세대 간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적, . . 

연금 제도는 현 세대와 후 세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연관된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 

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같은 고민을 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라는 쉽지 . ‘ ’

않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자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국제심포지엄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주년 및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창< 30

립 주년 을 맞이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년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 함께 30 > . 30

해온 노동자들의 공로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공적연금제도로 발전해 가는 길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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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

먼저 국민연금제도시행 주년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창립 주년 기념 , 30 30「

국민연금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위원장님‘ ’ 

과 행사를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윤소하 의원님 그리, , 

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 ’ 

사드립니다.

년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년은 통상 한 세대 를 2018 30 . 30 ( )世代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대 는 한사람의 평생을 다음 사람이 잇는다는 의미가 있. ( )世代

습니다 국민연금도 하나의 세대 를 보내고 새로운 세대 를 열어가야 하는 . ( ) ( )世代 世代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국민연금은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보

장이 가능한 제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모두 국민신, 

뢰 속에 지속가능하도록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연금제도 역사가 긴 선. 

진국들도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속에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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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제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 , 4

진행 중이며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협력적 동반자로서 소통하고 논의하는 집단지, 

성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의. 

지하는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부터 여러 성장통을 이겨내며 제도의 안착을 함께 해 온 공공운수‘

노조 국민연금지부 의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미래를 ’ 30 ,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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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협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은퇴자협회 협회장 주명룡입니다. .

금번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여러분. 

께 감사를 드리며 토론과 발제에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전쟁 직후인 년에서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합니다6.25 1955 1963 . 

약 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대는 포스700 14% . 

트 베이비붐 세대라 합니다 년에서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약 . 1964 1974 . 956

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인구의 를 차지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포스트 베이비붐 19% . 

세대를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이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년부터 국민연1/3 . 2016

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 다수가 국민. 2020

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해온 거대한 인구집단이 연금수령자가 되면서 사회도 많

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은퇴와 연금이라는 주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 

심사가 될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보내는 데 있어 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우리사회는 연금에 있어 그리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년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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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위 국가라는 오명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OECD 1 . 

면 앞으로 많은 수의 은퇴자들이 은퇴생활을 당당히 즐기지 못하고 힘겨워할 것입니

다.

오늘 열리는 이 심포지엄이 앞으로의 연금문제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

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주년과 국민연금에 몸담고 묵묵히 일해 온 분들의 모임. 30

인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창립 주년을 축하하며 이 행사가 은퇴자들의 노후소득보장30

에 있어 생산적인 대안을 만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은퇴자협회 협회장 주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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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인구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과제에 대한 제언

: 국민연금의 급여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어떻게 가능한가, 

Krzysztof Hagemejer / Professor at Hochschule Bonn-Rhein-Si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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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사 소 개 

Krzysztof Hagemejer

Dr Krzysztof Hagemejer, professor at Bonn-Rhein-Sie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Germany. Lecturer at Collegium Civitas, Warsaw and Maastrich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enior researcher at 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and Analysis ICRA. 

Economist, specializing in economics and financing of social policies. Between 

1993 and 2014 at Social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 Geneva, 2013-2014 Chief of Social Protection Policy, Standards 

and Governance Branch.  Key member of the team working on new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 Recommendation no 202 concerning National 

Floors of Social Protec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n 

2012. Before joining the ILO,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of Warsaw University and adviser to the Polish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and Independent Trade Union “Solidarno ”.ść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2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3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2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5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26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7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2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9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30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31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3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33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3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35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36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37

 한글 번역본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3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39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40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41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4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43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4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45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46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47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4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49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50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51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52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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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국민연금 적절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균형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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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토 론 문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 한국1. - 

년 세 이상 고령자는 만명으로 전체 인구 만명 의 를 2017 65 707.6 (5,144.6 ) 13.8%○ 

차지 년 까지 증가할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60 41.0% ( , )｢ ｣

년 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은 명 인구 만명당 로 전체 연령 자살2016 70 61.5 ( 10 )○ 

률의 배 평균 명 의 배에 달함 년 복지부가 세 이상 노인2.4 , OECD (12.0 ) 5 . 2014 60

들을 대상으로 자살동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40.3%), 

외로움 순으로 나타남(24.3%), (13.3%) . 

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은 년 평균 특히 인 66 2013 49.6%(OECD 12.6%). 1○ 

세대 노인 빈곤율은 에 달함74.0% . 

년 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세 고용률 주요 직장2017 65 30.7%(65~79 37.7%).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에서의 이직 연령은 평균 세 남 세 세 이( ) 49.1 ( 51.4 , 47.2 )

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실제 은퇴 연령은 남성의 경우 평균 세 여성은 세, 71.1 , 69.8

로 가입국 중 가장 늦게까지 일함 평균 남성 세 여성 OECD . (OECD 64.3 , 63.2

세 다시 말해 한국의 노인들은 대 초반 주요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강) 50

요받지만 이후에도 주변부 노동시장에 잔류해 평균 세 내외에 완전 은퇴하는 , 70

상황임

년 세 고령자 중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에 달함 노인들이 계2017 55~79 62.4% . ○ 

속 일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일하는 즐거움 무료해‘ ’(58.3%), ‘ (34.4%)’, ‘

서 순으로 나타남(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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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소득원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는 평균 인 OECD 59%○ 

반면 한국은 에 불과 한국의 노인들이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면서도 가, 16.3% . 

장 가난한 핵심적인 원인은 공적연금이 부실하기 때문 개국의 시장소. OECD 33

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평균 나 되지만 공적연금 등이 포함된 가처분소득 70.1% , 

기준은 로 빈곤율이 무려 포인트나 감소함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12.1% 58% . , 

기준 노인 빈곤율은 이며 공적연금 등이 포함된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61.3% , 

곤율은 로 소득재분배 이후 노인 빈곤율 감소폭이 고작 포인트에 그49.6% 11.7%

침.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2.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목적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 , ○ 

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으로 설정하고 ’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이 제도 도입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빈곤 예방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우리사회는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와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이라는 현실에 직면○ 

하고 있지만 주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여전히 취약한 편 년 세 이상 , . 2016 65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인 평균 급여액은 만 원 연금제도38%, 1 36 8,210 . 

의 미성숙으로 인해 수급률 및 급여액이 여전히 낮은 상황임. 

하지만 기존의 국민연금 개정 과정은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이 적정한가에 대해○ 

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채 일방적인 급여 삭감만 이뤄져 왔음.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년 도입 당시 였으나 년 로 년 로 1988 70% , 1997 60% , 2008 50%※ 

하향시키고 년까지 매해 씩 자동 삭감하고 있어 년 현재 이며 년에는 2028 0.5% 2018 45% 2028

까지 낮아질 예정임40% . 

국민연금연구원이 추계한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년 평2020○ 

균 년 년 년 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24.8%, 2030 23.3%, 2040 21.8%, 2050 20.4%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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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5 2020 2030 2040 2050

노인 수 6,138 6,624 8,084 12,691 16,501 17,622

노령연금 수급자 수 1,782 2,056 2,764 5,194 8,972 12,310

수급율 29.0 31.0 34.2 40.9 54.4 68.4

평균 소득대체율 19.9 24.2 24.8 23.3 21.8 20.4

자료 제 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 평균소득대체율은 재정계산 결과 에 따른 * : ‘ 3 (2013). (2013)

국민연금연구원 추계자료(2013.4).  

표 국민연금 수급률 및 급여율 전망 단위 명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면 공적연금에 의한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평균 내외35% ○ 

에 이를 것임 정액급여인 기초연금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 

특성 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일(※

수록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급여대체율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논의의 편의

상 고려하지 않음 평균 의 소득대체율이면 빈곤 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를 거) 35%

둘 것으로는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수준이 적정한 생활 수준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회, ○ 

의적임 정해식 에 따르면 근로연령대 가처분소득과 은퇴연령 집단의 가처분. (2017)

소득의 상대비율로 추정한 적정 급여 수준은 기초연금 만원 수준을 가정할 때 30

방빈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만원 적정 소득보장을 65.3 , 

위해서는 만원 가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명목급여대체율을 103.3 . 

최소 이상으로 인상해야 함50% . 

민주노총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개혁을 통해 공○ 

적연금 소득 보장 강화를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의 .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급여 수준을 평균소득 대비 , 

로 명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당장 중단 최소 15% , (

수준 유지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함 또한 국45% ) 50% . 

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650

안정도를 높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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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3.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 그리고 이, ○ 

를 뒷받침할 재정적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안정. 

성과 더불어 급여 적절성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함. 

그런데 기존 재정계산의 접근 방식은 장래인구추계와 투입 가능한 노동력 즉 고( , ○ 

용률 변화와 직결된 경제성장률을 핵심 요소로 하고 인구 및 고용률 확대를 위) , 

한 정책적 개입 예를 들어 저출산 대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의 효과를 , 

원천적으로 배제함.

이에 따라 기존의 연금개혁 과정은 과도하게 재정안정성만을 중심으로 이뤄져 급○ 

여 수준 삭감 수급 연령 인상 보험료 인상을 단행함 결국 급여적절성을 훼손되, , . 

고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 으로 전락되었음 이러한 방식의 연금 개혁은 결국 공, ‘ ’ . 

적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허물게 될 것임. 

따라서 향후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 접근은 원칙은 최대한 급여○ 

적절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안정성과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급여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 

공동의 분담 노력을 설득해야 함 즉 급여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 

회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야 함. 

나아가 출산률 제고 고용률 제고 등 기여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 , ○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

공단 공공주거 인프라 확대 등에 대한 연기금 투자 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 

사각지대 해소4. 

정부는 연금 크레딧 제도 도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 ○ 

한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년 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 2017 11 2,145.7

만명 중 장기체납자 만명 납부예외자 만명으로 약 만 명 정도가 101.9 , 385.2 480

보험료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의 소득 ○ 

수준을 상향하고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

책을 꾸준히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못 한 상태. 

노동자 서민의 경우 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특히 많이 4○ 

갖고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반감, 

되고 있음 두루누리 지원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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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함

또한 사업주 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노동자의 경우 , ○ 

사후 납부 등이 구제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노동자의 경우 대체로 저임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 필요5. 

과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주로 정부 또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보험, ○ 

료 인상 등을 추진해 왔음. 

하지만 전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에 대해 정부 또는 정치권 주도○ 

의 개혁 과정은 국민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 해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

신만 키우고 제대로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지 못 함. 

년의 경우 제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뤄지는 해이고 보고서 제출 이후 2018 4○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이후 이러한 ,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노동○ 

자 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합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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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로드맵과 

행위자의 역할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 처장| 1

도입0. 

한국의 공적연금은 개혁의 기로 앞에 서있음 회원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 OECD ○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속도가 경제성장속

도에 못 미쳤다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것임 이로 인해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 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빠른 시일 ‘ ’

내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임.

전국민을 위한 공적연금의 성공적 개혁이라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음 하지만 당위성만큼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 ‘ ’ . 

아무리 옳은 제도개혁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누군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전국민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공적인 연금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먼저 고민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성공적인 연금개. ①

혁이 가능한 로드맵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역할②

연금개혁의 로드맵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1. : 

전국민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연금을 성공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 

결국 그 과정의 틀 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 ’

상함.

현실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가칭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 형태는 크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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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첫째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과거 국회 내 특위 설치에 관한 한국의 경험이 있음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 .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년 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2015 8 ‘

별위원회 가 국회에 설치됨 이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 . ‘

기구 를 구성하였고 통해 이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을 논의하였음’ .

국민연금개혁은 기술적으로 법령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회에서 직접  - 

이를 다루는 것은 여야 합의에 기반한 법적 의무 이행 이라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 ’

있음.

하지만 년의 사례를 복기하더라도 여야합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 - 2015 , 

해 합의안에 대한 이행이 무시되면서 국민연금개혁은 없던 일이 되었음 국회에 . 

설치하는 기구는 이러한 정치적 위험이 상존함.

또한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행위자 국회 - ( , 

정부 등 의 편의에 의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의)

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함.

둘째 공적연금이라는 단일한 의제를 논의하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 ○ 

방안.

독립적 기구의 경우 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공적연금개혁을 단일 과제로  - ,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참여주체 구성이나 기구의 권한 등의 세부적인 설정에 있어서 그 자체로  -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명확함.

셋째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 노사정대화의 틀 안에 의제별 위원회를 설치 가칭, , ( )○ 

사회안전망 소위원회에서 공적연금의 개혁을 다루는 방안.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으로 숙의 및 합의 이행 등에 있어서 상당 - , 

한 사회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지난 십여년간의 노사정대화 단절로 인해 

시도할 수 없었던 방안임.

하지만 년에 접어들면서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 노사정대화의 기류 속에서  - 2018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음. 

현재 노사정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에는 의제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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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먼저 사회, ‘

안전망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다소 지난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사정대화가 협력이 아 - , 

닌 대결 양상으로 흐른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연금개혁을 수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 

방안은 안으로 보여짐 물론 이는 실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시기인 년 3 . 2018 10

월 전후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행위자의 역할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2. : ?

연금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과정은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러한 관점에서 노 사 정이 모두 열린 자세로 . , ,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토대가 되어야 함.

노동조합은 특히 국민연금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 

함 그동안 양대노총 중심의 노동계는 전국민의 이해대변을 위한 노력보다는 상대. 

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음 따라서 이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입자로서의 지위에 입각하여 전국민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실히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임.

또한 필요한 경우 양대노총 이외에 이해대변이 다소 부족했던 계층 비정규직 여( , ○ 

성 청년 등 이 참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함, ) .

사용자 측의 경우 단기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 ○ 

음 그동안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단순히 부담의 증가 라고 무조건 반대해왔던 . ‘ ’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노후소득의 공적수준 제고를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 

에 직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봄직 함.

정부 측의 경우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 ○ 

정보제공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더불어 필요한 경우 단순히 가입자만 재원을 부. 

담하라고 하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각, 

종 제도적 보완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그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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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노 사 정 모두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숙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 , ○ 

있도록 조직적 관심을 제고해야 함 또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 

민들에게 충분히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결론3.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가칭 연‘( )○ 

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 장이 열릴 것임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 . ·

조의 위기와 악명높은 노인빈곤율에 직면한 한국은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노인빈곤율에 대한 더 나은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합의안이 만들○ 

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임 이에 대한 전문가와 참여주체들의 충분한 숙의가 .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틀로 사회적 대화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 

서 각 행위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공적연금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에 대해 사회전반의 관심도가 제고되. 

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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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국민연금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의 국민연금은 년에 시행된 이래 사회연대적 입장과 재정안정화 입장 간의 1988

대립이 있었지만 제도 시행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재정안정화 입장이 우세하였다 제도 . 

시행 초기이던 년대 초반에는 연기금운용의 민주화와 연금적용범위의 확대 등 1990

사회연대적 입장에서의 제도개혁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것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년대 후반 경제위기의 발발과 함께 탈산업적 노동시장 변화가 . 1990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형식적 법률적으로는 연금의 적용대상･

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연금의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적정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

람 즉 이른 바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적용범위 확대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 . 

한 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구성과 함께 시도된 국민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 1997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에서 로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70% 60%

을 세에서 세로 상향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재정안정화 입장이 60 65 . 

국민연금 개혁논의를 지배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이 성숙기를 향해가던 시기의 한국에. 

는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탈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

던 시기였고 연금개혁의 프레임은 재정안정화 입장이 지배함으로써 연금의 사회연대

적 기능을 강화하는 선택보다는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선택을 하였던 것이다 이 선. 

택의 한 결과는 연금기금고갈론의 보편화와 그러한 기금고갈론에서 비롯된 연금미수

령공포론과 연금불신의 고착화였고 이는 한국의 연금개혁을 가로막는 중요한 방해물

이 되면서도 그와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안정화 입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패

막이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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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한국은 재정안정화 입장의 과도한 지배를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사회연대적 입장에 근거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행 국. , 

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년. 2028

에 평균소득자 년 가입 기준 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가입기간은 년 40%( 40 ) 24

정도여서 소득대체율도 정도이고 이는 년 기준으로 대략 월 만원 가량24% 2017 53

기준소득월액 만원의 이다 년도 최저생계비가 인 가구 기준 만 ( 220 24%) . 2015 1 61 7

천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해도 연금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형식상으로는 소득비례, 

연금이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는 상실된 것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상. 

향시켜야 하는가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최저생계비 수

준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보면 대체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로 올리는 것을 일차적50%

인 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은 . 24 30%1)가 되고 이

는 년 기준으로 대략 만원이 되어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국2017 66 . 

민연금급여의 상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초연금급여의 상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일정부분 타당한 것이지만 기초연금의 인상을 위해서도 현행 기여방식의 국민

연금 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두루누리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의 지원대상을 현행 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컨( ) 10

대 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30 , 

전환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강화 등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출산과 군복무 실업을 사유로 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국, , 

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 

선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고 있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토록 확대하고 또 

크레딧에 따른 비용지원이 연금수급권 발생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출산시에 이루어지

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현재 개월만 인정되고 있는데 . 6

이를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나아가 비용지원도 값의 을 값으로 조A 1/2 A

정할 필요가 있다 실업크레딧은 이를 청년들의 취업어려움을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 

두어 신규실업이나 직업훈련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와 청년실업문제를 고려한 실업크레딧의 확대는 최근 청

년층에게서 발견되는 변화된 공정성 의식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금불신을 

감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년당 지급율 에 를 곱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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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도개혁 외에 연금의 소득상한의 상향조정과 연금가입연령의 상향조정 등의 

제도조정과제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과거 한 때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는 연, 

금의 국가지급보증을 명문화하는 시도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들이 . 

진지하게 추진될 때 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연. 

금재정계산이 진행되고 있어 연금신뢰도 증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한 제도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혁과제

의 추진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 

상황은 사회연대적 개혁에 유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인구문제가 심각. 

하며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은 년에 로 초. 2001 1.297

저출산을 기록한 이래 지금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인 . 2017

년에는 출생아 수가 만 천명으로 만 명 선도 무너졌고 출산율은 로 잠정35 8 40 1.05

추계되었는데 이는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년의 쇼크보다 더 낮2005 1.08 

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최하위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도 작년인 .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노인인구는 올해 에 달해 한국2017 . 14.3%

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년에는 노인인구 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2026 21.1%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문제를 근거로 하. 

여 유포되는 재정적 지속불가능성론과 미래세대부담론이다 재정적 지속불가능성론은 . 

인구문제와 함께 성장률의 둔화를 근거로 하여 유포되고 있는데 핵심은 경직성 경비

인 복지지출을 현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한국은 재정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불

가능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복지지출을 억제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억제대상

이 바로 연금지출이라는 것이다 미래세대부담론은 재정적 지속불가능성론의 내용을 . 

세대를 매개로 반복한 것인데 핵심내용은 현세대가 복지지출을 줄이지 않는 것은 미

래세대에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하게 말하면 미래세대에 대한 도

적질이라는 것이다 이들 재정적 지속불가능성론과 미래세대부담론을 합치면 결국 이. 

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복지지출을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달성함으로써 미래세대

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재정건전성 우선론으로서 재정. 

안정화 입장과 연결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우선론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인구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 

것이 항상 일률적으로 재정적 지속불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 

대 북유럽국가들과 남유럽국가들은 다 같이 노인인구비중이 매우 높지만 재정상황은 , 

양자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둘째 재정건전성 우선론은 세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 , 

머지 계층문제 내지 불평등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건전성 우선론은 미래. 

세대가 마치 부담을 골고루 분배하여 질 것처럼 묘사하지만 미래세대에도 불평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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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것이므로 그처럼 부담을 골고루 나누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미래세. 

대가 앞 세대로부터 부담을 물려받을 경우 그 부담은 미래세대의 계층 간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부담의 불평등은 바로 미래세대의 앞 세대 즉 현세대, 

에 존재하는 불평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앞 세대에서 가난한 사. 

람은 미래세대에도 가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복지지출을 줄이면 . 

현재의 서민층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태어날 미래세대는 

현재의 서민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가능성이 큰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미

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 우선론은 미래세대부담을 지나. , 

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만이 아니라 자산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 중 중요한 한 가지. 

가 바로 복지이다 넷째 재정건전성 우선론은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 , 

에 세대 간 독립성이라는 불가능한 전제를 내장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물려주. 

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모든 세대는 각자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선 것인데 이는 마치 세대를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전제이다 재정건전성 우선론은 세대 간 독립이라는 불가능한 가정. 

을 전제하는 관계로 세대 간 연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곳에서 세대 간 도적질을 발

견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건전성 우선론은 인구문제의 원인 예컨대 저출산 문제의 . ,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인구문제가 낳을 

결과를 재정적 측면에서 추정하고 그러한 추정으로부터 예상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낳을 . 

결과를 뒤따라가는 표피적 접근이다. 

재정건전성 우선론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에 직접적으. 

로 접근하지 않고 문제가 낳을 것이라고 추정된 결과를 뒤쫓는 접근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그런 접근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의 본말을 전도시킬 . 

가능성이 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저출산 문제는 그 근본적인 원. 

인이 양극화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은 .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재정건전성 우선론을 내세워 현재의 복지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연기금운용과 . 

관련해서도 그것을 금융자산으로만 보기보다는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

한 사회투자를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도 연. 

기금의 공적투자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기금고갈론과 그에서 비롯된 연금불신에서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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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있지만 재정건전성 우선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 

재정건전성 우선론은 몇 가지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선론이 주장. 

하는 대로 만일 재정적 지속불가능성이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인구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노력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참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

하는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귀결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기금운. 

용에서 금융투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가입자들의 민주적 통제와 사회투자의 

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기금의 금융적 측면과 사회투자적 측면 그. , 

리고 연금의 노후보장적 측면이 조화를 이룰 때 연금에 대한 신뢰도 더욱 향상되고 

연금의 안정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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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연금급여의 적정성 수준

한국의 가능한 사회적 계약: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사회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세 요소 은퇴 시기 연금급여 수준 적정한 1. : , , 

기금의 수준

현재 상태를 유효한 계약이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면 년 법개정에 의해 은퇴, 1999○ 

연령은 세로 년 법개정에 의해 연금급여 수준은 향후 로 낮춰지는 것65 , 2007 40%

으로 계약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적정한 기금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는 상태임 지난 . 3○ 

차례의 재정추계에서 년 후의 적립배율 배를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대한 70 2

계산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 이것이 적정한 기금의 수준으로 오해되기도 함, .

사전적립 방식의 한국 국민연금에서 적정한 기금의 수준은 세대별로 어느 정도의 ○ 

기여를 필요로 하는가와 관련되므로 필요한 보험료율이 사회적 계약의 형태가 되, 

어야 함.

초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에서 시작하여 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과정에3% 9% , ○ 

서 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상승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수립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

음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기금 확보가 전제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하기 때. , 

문에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식의 개혁이 추진되었음 보험료율의 인상이라는 사회. 

적 계약이 무산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사회적 계약의 무산에는 초기 가입자와 현재 가입자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함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소. 

득 직장을 대표하며 현재에 와서도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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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에 큰 격차로 인식되고 있음.

국민연금의 초기 시점은 그 자체로서 정책적 선택이고 사회적 계약이므로 이를 , ○ 

불인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 , 

전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제도적 혜택을 받게 하여 계약의 당사자

가 되게 하는 것임 그러므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 

원 사업 연금크레딧의 제공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한편 한국의 과다한 직업간 소득격차 안정성 문제는 단일한 연금제도 운영의 한, , ○ 

계로 작동하고 있음 직종별 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통합된 연금을 운영하는 한국. , 

에서 과다한 격차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것이 사회적 선호와 . “

국가 환경이 연금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는 부분에 해당함” .

한국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선호는 무엇인가2.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선호는 집단간 차이를 대변하고 있음. ○ 

최근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을 노후빈곤 완화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국민연금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모든 노. , 

인에게 빈곤선 이상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임. 

이는 빈곤완화라는 목표에서 전체적으로 타당한 정책 조합이라 판단됨 최근의 변. 

화들 크레딧의 도입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은 최소한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 , )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데 있음.

이에 비해서 일부 가입자들은 적정소득의 보장을 요구함 성숙하지 못한 금융시. ○ 

장에 대한 불신은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소비 평활화를 통, 

해서 생애주기의 안정적 삶을 기대하고 있음 다만 이들이 절대적 다수가 아니라. , 

는 점에서 합의는 쉽지 않음.

적정소득의 보장을 위해서는 후세대와의 사회적 계약이 필요함 후세대가 어느 . ○ 

정도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인데 후세대를 대표하는 당사자는 존, 

재하지 않거나 영향력이 없음 한국에서 후세대의 암묵적 지지를 얻기 위한 한 방. 

편이 연금기금을 이용한 사회적 투자로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보육 문제 해, , 

결 등임.

적정소득의 보장을 민간부문의 역할로 설정할 수 있음 즉 한국의 금융시장이 충. , ○ 

분히 제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이용한 적정소득 보장이 , 

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 기능이 약해진다는 문. 

제가 있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분이 존재하여 저소득층 대상의 빈곤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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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게 사회적 선호가 집단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 

상황임 한편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그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의 문제가 다시금 존. , , 

재하고 있음 즉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됨. , . 

또한 한국에서는 연금의 이해당사자들을 충분히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다고 인식, 

되기 때문에 조합주의적 합의의 결과를 국회가 수용하지 않는데 대한 부담감이 , 

없는 상태임.

자동안정화 장치는 한국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3. ?

자동안정화 장치는 사회적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 ○ 

화의 결과로 얻어진 것임 이에 발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금융위. , 

기 이후 사회보장 제도의 경기 역방향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함.

한국에서 자동안정화 장치가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종의 대안인 것○ 

처럼 소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금 우려를 표함 물론 이러한 주장에 연금의 .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현실 고려가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음.

한국의 급여적절성 수준4. 

계산방식에 따른 한국의 연금소득대체율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OECD 58.5%, ○ 

가 에 불과함28.7% .

자료: OECD(2017), PAG, p.101 

이것은 장기가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 ○ 

미가입 상태로 남아있음 현재 연금수급자 장래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의 사. , ILO

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조 협약 이 제시한 폐질 노령 유족 급여 협약 조 (102 ) ,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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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의 기준에 미달함) .

그러므로 평균소득자가 년 가입하였을 때 국민연금이 소득의 수준을 보30 , 40% ○ 

장할 수 있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법정 소득대체율은 ( , 

약 53%).

이런 점에서 의 발표자의 정책제언 중 의 소득대체율 ILO Nuno Cunha 40-45%○ 

보장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부양비를 낮추기 위한 전략 근로가능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5. : ?

부과방식 연금제도에서는 노동시장 참가자를 늘리는 것이 부양비를 낮추는데 있○ 

어서 주요한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음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은 단순히 생애 연. 

금지급 기간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넘어서 기여자의 규모를 늘리는데도 , 

목적이 있음.

한국에서 수급연령 상향 조정은 기여자의 규모를 늘리는데 있지 않고 생애 지급, ○ 

기간을 줄이는데만 목적이 있음 이는 가입기간을 연장할수록 연금재정에 손실이 . 

있기 때문임.

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 인구는 천명이며 이중 가입자3 18-64 19,270 , ○ 

는 천명 가입률 로 가정하고 있음 연금보험료율 조정과는 별개로 13,010 ( 67.5%) .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할 경우에 부양비는 낮아지고 필요보험료, 

율은 안정화할 수 있음.

즉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 ○ 

요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하고 또 일자. , 

리의 수준을 높여서 세대간 경제적 부양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한국의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될 것이며 연, ○ 

금 가입률을 높이게 될 것임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금제도를 통한 노인빈곤 문제. 

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적정소득의 확보도 가능할 것임, . 

이것을 교수가 제안한 바와 같이 연금제도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연금Hagemejer , ○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가적 환경이라 볼 수 있음 지금까지 국민. 

연금을 내부적 관계 가입자와 수급자 현세대와 미래세대에서만 설정하였지만- , , 

국민연금 제도 외부의 잠재적 가입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차 재정계산에서는 년에서 년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할 것이라 3 2015 2020○ 

전망하였음 재정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가입자 감소에 대비한 장기 전략을 수립. ,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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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토 론 문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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